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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계 무대 누비며 열창하는 '제2의 조수미'  

성악가 강혜명...유럽 중심으로 활동하다 최근 중남미와 중국까지 진출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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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도내 한 여고생이 TV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를 듣고 인간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란 사실을 깨닫고 성악가의 길을 걸은 끝에 제2의 조수미가 되다.’ 

  

제주 출신 소프라노 강혜명(38)은 제주여고를 나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졸업

한 후 2000년부터 6년여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학했다. 2007년 프랑스 오페라 무대에서 

데뷔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프리마돈나로 활약해 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를 이을 차세대 주자”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현재 강혜명은 프랑스 발마레트 매니지먼트 소속 솔리스트이자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단 정단원으

로 활동하며 보다 넓은 세계무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올해 초 멕시코 매니지먼트사



 

와 계약해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중국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2012년 강혜명은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출연을 계기로 국내 굵직굵직한 작품에도 출연하면서 

성악가를 넘어 기획자와 예술 감독 등으로 예술 활동의 영역도 차근차근 넓히고 있다. 

  

강혜명은 세계무대를 누비는 바쁜 와중에도 고향에서 중요한 문화행사가 열릴 때면 시간을 쪼개 

참석했고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기부를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해 왔다. 

  

강혜명은 2012년 제주도 문화예술홍보대사로 위촉됐고 2013년 BPW(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제주

클럽이 제정한 ‘살아있는 여신, 자청비’에 뽑혀 제주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강혜명은 “예술은 흐르는 물과 같아 정체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 버린

다”며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진화를 통해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강혜명은 “제주는 고향을 넘어 항상 저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며 “제주를 도민들이 꿈꿔온 이어도로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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